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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학교 여고생의 신체적 라이프스타일 패턴 및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제약 상황을 살펴

보고, 이를 통해 여고생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질적 혼합연구를 시도

하였다. 신체활동의 개략적인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국제신체활동 장문형 설문지와 객관적 신체활동 측정도구

인 3차원 가속도계를활용하였으며, 질적 자료 수집을위해포토보이스기법을이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속도계 측정 결과, 비활동 시간은 전체 시간의 92.4%였으며, 중-고강도 신체활동 비중은 0.76%로

매우 낮았다. 또한 설문 결과를 통해 학교 영역이 신체활동이 주로 일어나는 영역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신체

활동이 낮은 여학생들의 경험으로 확인된 참여 제약 요인은 ‘~가 없기 때문에’(시간, 힘, 의지, 공간, 꺼리와

사람)와 ‘~ 때문에’(스마트폰, 자동차, 시선, 규칙)로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업 중심의 학교교육

과정으로 인한 물리적 시간, 좌식화된 여가 문화, 자동차 중심의 교통 문화를 여고생 신체활동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로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사회생태학적 모델을 근간으로 여고생 신체활동 증진 대안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여고생, 건강 교육, 신체적 라이프스타일, 엑셀로미터, 포토보이스, 혼합연구

서 론1)

청소년 건강 문제가 화두가 될 때마다 세간의 관심을

받는곳이학교체육이다. 그 이유를살펴보면, 첫째, 학교

체육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이라는 학교의 교육적 이념을

담당하는중요한축으로인식되어왔으며, 체육교육은이

를 교과의 정당화기제로 삼아왔기 때문이다(Haywood,

1991; Sallis & McKenzie, 1991). 둘째, 청소년들

이 가장 밀집해 있는 공간인 학교의 교육과정 시스템을

이용하는 학교체육 기반 건강 교육은 효율적이며 효과적

인 적용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Davidson, 2007).

셋째, 교사는 학생에 대한 책무성이 높고 다년의 교육과

정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신체활동 기술과 지식을 조직

적으로전달할수있으며(Ollendick et al., 1989), 특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으로 야기되는 불평등 문

제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NASPE, 2005). 넷째, 청소

년의 신체활동 인프라는 학교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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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인프라가 미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그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균형 잡힌 발달을

위한 학교체육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근 국외 청소년 건강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청소년 건강 정책과 교육의 화두는 ‘비만’이

었고, 비만하지 않은 것이 청소년 건강의 바로미터로 간

주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비만 지수에 초점을 둔 건강

정책이나 교육의 접근은, 첫째, 건강 문제를 정상 이상

의 체중이나 외형적인 신체 문제 즉 ‘Big size’ 문제로

축소시키고(Cale & Harris, 2013; Evans, 2003),

둘째, ‘~을 하지마라’ 식의 소극적 대처를 유도하며

(O’Dea, 2005), 셋째, 비만의 심리적 역효과에 관한

충분한 실증적 연구 없이, ‘너는 비만(big size)이야’라

는 낙인만 찍는 결과를 초래하며(Evans, 2007), 몸의

비만(fat in the body) 문제를 마음의 비만(fat in the

mind)으로 왜곡시킨다(Cale & Harris, 2013)는 비

판을 받고 있다. 그 대안으로 최근 ‘정기적인 신체활동’

이 주목받고 있다.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은 강점이 있다.

첫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라이프스타일발달에기여

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다(Bailey, 2006, Strong

et al., 2005). 둘째, 청소년기정기적인신체활동참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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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문제를 포함한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습관화를

통해 미래의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Trost &

Loprinzi, 2008). 셋째,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처 전

략을 제시할 수 있다(Butcher et al., 2008; NASPE,

2005). 예를 들어, 미국은 2005년을 즈음하여 일일 중

-고강도 신체활동(moderate to vigorous physical

activity, MVPA) 60분을 청소년이 정기적으로 참여해

야 하는 신체활동 권고기준으로 밝히고 있으며, 교육 당

국 역시 이를 위한 수업 중재 전략 등을 제시하며 적극적

인 대처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CPPSE, 2013). 이러

한 강점에 더해 각 종 국가 통계 자료를 통해 청소년기

신체활동량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상황도 정기적인

신체활동이 지지되고 있는 이유이다(Eaton et al.,

2006). 이에따라, 건강및교육당국은정기적인신체활

동의 교육적 개념을 ‘신체적 라이프스타일’(Physically

Active Lifestyle, 이하 PAL)로 제시하며, 그것의 습

관화를 통한 평생 체육활동(physical activity for

lifetime) 실현에 주목하고 있다.

PAL 관점의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보고되고

있다. 첫째, 청소년 PAL 실태를 파악한 연구들은 신체

활동 소외 집단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다. 실태를 종합

한 CPPSE(2013)에 따르면, 청소년기 PAL은 인종(백

인>흑인>히스패닉), 거주 지역(시골>도시), 사회경제학

적 위치(위치와 신체활동은 비례), 그리고 젠더(남성>여

성)에 따라 확실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실태 파

악 결과 확인된 소외 집단의 제약 요인을 탐구한 연구들

은 개인 내적 측면(신체적 자기효능감, 신체활동 즐거

움, 체육수업 태도), 사회관계적 측면(부모를 포함한 신

체활동 동료), 사회조직적 측면(체육수업 등록률 및 학

교에 개설된 학교체육 프로그램), 지역공동체 및 인프라

측면(지역의신체활동환경및교통안전성), 그리고정책

측면(2001 No Child Left Behind Act에 근간한 교

육 정책) 등과 같이 다양한 측면의 방해 요인들을 참여의

제약요인으로밝히고 있다(Amis et al., 2012; Giles-

Corti & Donovan, 2002; HHS, 2013; McNeill et

al., 2006; TFCPS, 2003). 셋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처 전략을 모색한 연구들은 정보적(informational)

접근, 행동적 및 사회적(behavioral and social) 접근,

환경적 및 정책적(environmental and policy) 접근

등을대안으로제시하고있다(TFCPS, 2003). 이를통해,

신체활동 소외 집단의 신체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국내 체육교육 분야의 건강교육 연구 흐름을 살

펴보면, 2000년대 초중반까지 주로 건강교육의 방향성

(곽은창과 손천택, 1996; 유정애, 2007a; 2007b)이

나 필요성(남상우, 2010; 류태호 등, 2002), 건강활동

체육수업의 문제 상황(박형란 등, 2006; 이기봉,

2003) 등에 주목해 왔다면, 보다 최근에는 신체활동 프

로그램의 실천과 교육적 의의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보고

되고 있다(이규일과 최윤숙, 2011; 이규일, 2014; 이

규일 등, 2014; 장원기 등, 2013). 이들 연구들은 건강

교육 관련 연구와 실천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체육수업의

방향 및 실천 방안을 모색하였다는데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국외 연구 흐름에 비춰볼 때 국내 연구에는 다

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기본적으로 건강 관련 연

구의 양적 편수가 부족하다. 둘째, 7530+ 운동이나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을 통해 신체적 라이프스타

일 개념이 도입되었지만, 아직까지 비만이나 체력 등과

같은 전통적인 건강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 셋째, 신체

활동 소외 집단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신체활동 참여 실

태와 같은 객관적 자료 및 이들의 참여 제약과 같은 특수

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미진한 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의 PAL 패턴이나 신체활동 소외 청소

년의 증진 방안에 주목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우리나라 통계 자료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중 신체

활동에 전혀 참가하지 않는 비율은 59.9%에 이르고, 일

일 여가시간(주중 약 155분과 주말 약 310분) 중 인터

넷 이용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일일 약 2시간)이 높다

(문화체육관광부, 2012). 이러한 자료들은 10대 청소

년의 PAL 실태가 부정적임을 시사해 준다. 또한 젠더

차이를 보고한 자료들에 따르면, 주당 신체활동 참여 시

간과 규칙적인 운동 참여에서 젠더 간 현격한 차이를 보

고하고 있으며(통계청, 2012), 남녀 청소년 간의 신체

활동 차이는 운동 강도가 높을수록 그 격차가 커진다

(Lenhart et al., 2012). 즉, 가벼운 운동보다는 건강

발달에 효과가 높은 MVPA에서의 젠더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더불어, 지역에 따라 도시에 거주할수록, 같은

젠더라도 연령이 높을수록, 신체활동이 낮다(CPPSE,

2013). 종합해 볼 때, 도시지역 여고생의 PAL 실태가

가장 부정적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도시학교 여고생의 신체적 라

이프스타일 패턴을 확인하는 한편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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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성명
IPAQ

총점

신체활동 비중(가속도계 측정 결과) 교통

수단
신체활동 특성

비활동 가벼운 중-고강도

1 PKC 560 95.2% 4.4% 0.40% 카풀
체육수업 외에는 뛰거나 돌아다니는 일이 거의 없으며, 체육수업

역시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다.

2 BMJ 510 94.0% 4.9% 1.11% 카풀
학급에서 활발한 편이라 인기가 있다. 체육수업에서는 과제

외적으로 활발하지만 열심히 활동하는 편은 아니다.

3 KIG 313 95.6% 3.9% 0.51% 카풀

뱃살이 보인다며 한 여름에도 동복 체육복을 착용하는 학생으로,

남 앞에 보이는 것을 창피해한다. 체육수업에서 매우 소극적인

학생이다.

4 LYJ 452 93.8% 5.4% 0.81% 카풀
학급실장으로 교무실과 교실을 오고가는 활동이 많은 편이지만

체육수업에서는 적극적이지 않은 편이다.

5 HJH 480 95.2% 4.2% 0.60% 카풀

고교 진학 후 갑작스럽게 체중이 불어 몸무게 스트레스가 큰

편이며, 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많이 움직이는

편은 아니다.

6 KMK 476 94.2% 5.3% 0.49% 카풀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에 앉아 보낼 정도로 학급에서 가장

움직이지 않는 학생으로 손꼽힌다.

7 LMH 471 95.0% 4.6% 0.41%
도보/

차량

10분 거리에 집이 있지만 엄마 차로 등하교를 하는 학생이며,

빈혈기가 있어 체육시간에 쉬는 경우가 많다.

8 JYJ 440 93.9% 5.5% 0.59% 카풀
학교, 학원, 과외 등으로 언제나 바쁜 학생이다. 체육수업에도

자주 아프다는 핑계로 쉬는 경우가 많다.

9 PJM 400 94.0% 4.9% 1.09% 카풀

중학교 때까지 태권도를 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활발한

편이었지만, 고교 진학 후 공부 스트레스가 커 학교에서의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하는데 보내는 학생이다.

10 NMH 320 94.7% 5.0% 0.30% 카풀
고등학교 진학 후 무릎과 발목 손상으로 10kg이상 살이 찐

편이며, 체육수업 시간에도 주로 환자로 쉬는 경우가 많다.

표 1. 질적 연구 참여 학생 특성

제약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여고생의

신체활동량증진을 위한대안적 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연구 방법

혼합연구 모형 설계 중 포섭(nesting) 모형은 주된

한 연구방법에 보조적이거나 이차적인 연구방법을 포섭

하거나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연구이다. 이 설계는 혼합

연구의 상호보완 목적이나 착안 목적에 기여할 수 있으

며, 분석과정 중에 서로 다른 자료군을 연계하거나 공동

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Greene, 2007).

이 연구는 경험적 이야기를 기반으로 여고생의 신체

적 라이프스타일 패턴을 이해하고, 그녀들이 직면하고

있는 제약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라이프스타

일 패턴은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지만, 수치를

통해 보완될 때 보다 폭넓은 이해가 가능하다. 즉, 도시

학교 여고생의 신체적 라이프스타일을 개략적으로 보여

주는 양적 자료가 경험적 이야기로 포섭될 때 여고생의

신체적 삶을 보다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질적 자료에 양적 자료를 포섭하

는 질적 중심의 혼합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사례 학교 및 연구참여자

G여고는 D시를 대표하는 비평준화 인문계 여자고등

학교이다. 학교 규모는 총 36학급 1237명이다. 정규 수

업은 0교시(08:20~09:10)에서부터 8교시(05:20~

06:10)까지 운영되며, 이후 야간자율학습까지 하면 이

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하교하는 시간은 오후 10:00(3학

년은 오후 11:50)이다.

G여고 1학년 학생들의 주중 신체활동 시간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체육수업은 2단

위 100분(3학년 1단위)이며,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동

아리 활동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방과 후 체육활동은

각각 2시간, 6시간, 3시간 운영된다. 학생들의 등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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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전체1학년학생중각각 12.7%(53명), 14.1%(59명),

7.4%(31명)이다. 다음으로, 신체활동이일어날수있는

잉여 시간으로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각 1시간씩이 있다.

학교 식당이 동시에 3학급 정도의 인원만을 수용할 수

있기때문에 3학년, 2학년, 1학년으로식사를하게된다.

G여고는 이 지역 여중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 대부분은 D시 전역에 거주하고 있다. 학

부모들은 이른 등교 시간과 늦은 하교 시간의 안전 및 공

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약 10-15명의 학생들이 월

단위로 승합차를 대여하여 운행하는 일명 ‘카풀’을 자체

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교에 확인한 결과, 학교 근처

에 사는 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학생들이 카

풀을 이용해 등하교 하고 있다. 즉, 카풀은 G여고의 교

통 문화인 것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양적과 질적 연구를 위한 연구참

여자를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선정하였다. G여고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신체활동 장문형 설문지(Inter-

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long

version, 이하 IPAQ-L)를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 대상

은 12개 학급 462명이었으며, 신체활동 총점수2)에 따

라 학생들을 분류하였다. 신체활동 총점이 낮은 단계

(low level)에 속한 학생은 총 194명이었으며, 이 중

측정에 동의한 60명을 보다 엄밀한 신체활동량 파악을

위해 계획된 가속도계(accelerometer) 측정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라포가 형성된 학생 중 질적

연구를 수락한 10명을 질적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이들의 신체활동 특성은 <표 1>과 같다.

또한 해당 학교 체육교사이자 1학년 담임인 P 교사를

연구의 보조참여자로 선정하였다. P 교사는 교직 경력

2년차의 30세 여교사로서, 연구자와는 개인적으로 지도

교수와 대학원생의 관계를 맺고 있다. 연구자는 P 교사

를 통해 외부자인 연구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연구참여자

들의 보다 일상적인 학교에서의 신체적 삶을 확인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 및 분석

이 연구에서는 양적 자료를 바탕으로 질적 연구 참여

2) IPAQ설문지에서는 신체활동의 수준을 low, moderate,

high로 구분하며, 단계별 기준 점수는 다음과 같다. Low

600MET-m/w 이하, Moderate 600MET-m/w~3000

MET-m/w, High 3000MET-m/w 이상이다.

자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질적 연구 참여자의 선정 과정

에서 양적 자료인 설문 자료와 가속도계 측정 자료가 수

집되었으며, 이 후 질적 자료가 수집되었다. 또한 분석

은 Greene(2007)의 포섭 모형에 따라 개별 분석과 통

합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수집과 분석 과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양적 자료 수집

양적 연구의 목표는 연구 대상자들의 신체활동 패턴에

관한 개략적인 실태 파악이다. 일반적으로 신체활동 설

문지만을 이용하는 연구가 보편적이지만, 일상생활 중

신체활동량을 기록해야 한다는 한계로 인해 최근에는 보

다 객관적인신체활동량을측정할수있는도구의활용을

병행할것을권고하고있다(Macfarlane et al., 2007).

따라서이연구에서는신체활동설문지(IPAQ-L)와 가속

도계 측정을 병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첫째, IPAQ-L은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인식된 신체활

동량을 영역(일, 교통, 집안 일, 여가 영역)별로 확인할

수 있는 국제 공인 신체활동 설문지이다. 설문 참여자가

응답한 결과는 점수 환산 공식으로 계산되어 주당 신체

활동량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설문지는 신체활동 설문

도구들의 신뢰도 범위인 0.24-0.93 중 비교적 높은

0.80의 신뢰 계수를 확보한 설문지이며, 타당도 역시 비

록 객관적인 신체활동 측정 도구에 비해 다소 떨어지지

만 다른 신체활동 설문 도구와 유사한 평균 0.30의 타당

도 계수를 확보하고 있다(Craig et al., 2003). 특히

이 설문지는 주당 총 신체활동량과 함께 네 영역별 신체

활동량 및 좌식 활동량을 추가적으로 알려주어 신체활동

의 영역별 패턴을 알려준다는데 장점이 있다. 설문 조사

는 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하는 체육교사의 도움을 받아

체육수업 시간에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총 462부 배포

및 회수되었으며, 수집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기입된

설문지 42부를 폐기하여 총 420부의 자료를 분석에 활

용하였다. 수집된 설문 자료를 IPAQ 장문형 점수 환산

공식3)(IPAQ 공식 홈페이지, 2005)으로 계산하여 일

3) IPAQ-L 환산 공식(IPAQ 공식 홈페이지, 2005)

- 활동별MET-min/week : ① 저강도활동 = 3.3*활동 시

간*일수, ② 중강도 활동 = 4.0*중강도 시간*일수, ③ 고

강도 활동 = 8.0*활동 시간*일수. 단, 교통 영역의 자전거

타기는 고강도 활동이지만 뛰기와 같은 일반적인 고강도 활

동과 에너지 소비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6.0*활동 시간*

일수’으로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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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값을 산출하였으며, 산출된 값을 SPSS 21.0 프로그

램에 입력하여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신체활동모니터로활용한가속도계는ActiGraph

에서 개발한 3차원 가속도계(모델명 GT3X)였다. 3차

원 가속도계는 다른 신체활동 모니터들(예: 만보계, 심

박수계, 1차원 가속도계 등)에 비해 정확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신체활동 강도별(비활동,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지속시간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한다는 강점이 있다(이미영, 2012; Tudor-Locke et

al, 2011). 측정을 위해, 연구 대상자들은 기계를 허리

에 부착한 상태로 1주일 동안 생활하였다. 장비 대수의

제한으로 60명을 각 15명으로 하여 총 4차례 측정하였

으며, 이때 연구자가 직접 학교에 방문하여, 가속도계

착용 전 유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매일 아침 문자

로 착용 알림을 공지하였다. 일주일 후, 다시 학교를 방

문하여 도구를 수거한 즉시 측정된 자료를 노트북에 저

장하였으며, 기계를 셑업(set-up)하여 다른 측정 참여

자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착용시켰다. 측정 학생을 대상

으로 성실한 참여 여부를 확인한 결과, 12명의 학생이

잠자는 시간 외에 2시간 이상 착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자료를 제외한 48명의 자료를 분석

에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ActiGraph사에서 제공

하는 신체활동 분석 소프트웨어에 입력하여 분석되었다.

질적 자료 수집과 분석

질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질적 연구에 참여에 동의

한 10명의여학생을대상으로포토보이스(photo-voice)

를 실시하였다. 포토보이스는 참여적 실행 연구기법으로

개발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이 찍은 사진에 그들의 이

야기를 덧입혀 의미를 생성하는 연구기법이다(Wang,

1999). 이 연구기법은 첫째, 참여자들이 그들의 삶 속

에서 존재하는 문제들을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역량

을 강화하고, 둘째, 개인의 문제를 통해 공동체의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며, 셋째, 사진과 같

은 시각화된 자료를 통해 재현성을 강화하는데 강점이

있다(김경오와 이규일, 2013). 또한 실용적 측면에서,

사진을 매개로 초점화된 그룹 면담을 우선 진행하기 때

문에, 낯선 연구자와도 보다 깊이 있는 면담을 할 수 있

- 영역별 MET 합계=저강도 + 중강도 + 고강도

- 신체활동총 수 =학교영역+ 교통영역 +집안일영역+

여가영역

다(이규일과 김경오, 2013). 자료 수집 과정 및 분석은

다음과 같다.

Baker & Wang(2006)의 포토보이스 자료 수집 절

차에 따라, 자료 수집은 ‘오리엔테이션’, ‘포토보이스 실

행’, ‘포커스 그룹 면담’ 과정을 거쳤다. 첫째, 오리엔테

이션 단계에서, 연구자는 지급된 일회용 카메라의 적절

한 사용방법, 사진 주제, 그리고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이나 윤리적 문제 등을 교육하였다.

둘째, 포토보이스 실행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는 정해진

기간(2014년 5월 8일부터 약 2주)동안 주어진 질문(초

기 테마)에 해당되는 사진을 찍도록 요구받았다. 이 연

구에서는 ‘나의 신체활동 일주일 시간표와 신체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초기 테마로 삼았다. 촬영

후 회수된 사진(총 149장)을 현상한 후,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만나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을 각각 2장씩

선택하였다. 셋째, 선택된 사진을 가지고 포커스 그룹

면담을 실시하였다. 참여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그룹 면

담은 토요일 오후에 이루어졌으며, 장소는 연구자 근무

하는 같은 지역의 연구실로 정하였다. 개인당 선정된 4

장의 사진을 차례로 화면에 보여주면서, 연구자는 사전

에 구성한 질문4)을 해당 사진을 찍어 온 학생에게 질문

하였다. 사진을 찍어 온 학생이 먼저 질문에 대답한 후,

그것에 대한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물었으며, 자연스러

운 면담이 될 수 있도록 유사한 사진이나 완전히 달라 보

이는 사진을 찍어 온 학생을 미리 메모해 두어 질문을 던

졌다.

수집된 자료는 맥락화와 주제화 과정을 거치며 분석

되었다. 연구자는 포커스 그룹 면담의 전사된 자료를 읽

으며 참여자 이야기의 맥락을 찾고, 맥락들을 주제로 개

념화하는 한편, 하위 주제와 상위 주제로 범주화를 시도

하였다. 1차 연구 텍스트가 완성된 후,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학생을 찾아가 추가적인 면담을

실시하며 연구 텍스트를 완성하였으며, 면담이 어려운

4) 연구자는 포토보이스 면담 기법인 SHOWeD 기법(Catalani

& Minkler, 2010)을 응용해 자연스러운 진행을 위한 질문

을 계획하였다. SHOWeD 기법은 이 사진에서 무엇이 보입

니까?(See), 이 사진 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

까?(Happening), 이 사진은 당신(혹은 우리)와 어떤 관련

이 있습니까?(Our), 왜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까?(Exist),

이것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Do) 등의 질

문을 의미하며, 네가지 질문 중 연구자는사진에서 잘 드러낼

수 있는 1-2가지 질문을 던져 사진을 찍어온 참여 학생이 이

야기할 수 있게 유도하였다.



도시학교 여고생의 신체적 라이프스타일 패턴과 제약요인 탐색 865

점심시간 풍경

등교로(백합로)

경우 이메일을 이용해 추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의 통합적 분석

이 연구에서는 Greene(2007)이 제안한 혼합연구 분

석 절차에 따라, 아래의 과정을 거쳐 양적과 질적 자료

의 통합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첫째, ‘자료 정리하기’를

통해 일차로 분석된 양적 및 질적 연구 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둘째, ‘자료 줄이기’ 단계에서

는 연구의 초점에 따라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하고, 측정

치를 요약하여 변인별 주제로 재분류하며, 연구 결과를

구성할 수 있는 범주를 생성하였다. 셋째, ‘자료 변형하

기’ 단계에서는 요약된 자료들을 주제나 의미에 따라 나

열하고, 관계 짓기 및 비교하기를 통해 보다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찾았다. 질적 자료를 중심으로 양적 자료를

자연스럽게 결합하려는 노력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졌다.

넷째, ‘연구결론 및 추론을 위해 분석하기’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분석된 자료들을 토대로 현상을 포괄적으

로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단계에서사회생태학적 모델(social-ecological model)

을 이용하여 신체활동 증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의 한계와 진실성 확보

연구자는 다수의 질적 연구와 몇 편의 혼합연구 경험

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비록 혼합연구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지만 연구자가 질적 연구에 경도된 터라 숫자를

이야기된 경험의 다른 형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

다. 이러한 연구자의 태도는 혼합연구 특유의 강점을 제

약하는 연구의 한계일 수 있다. 또한 질적 자료 수집은

포토보이스 기법에 따라 개별 면담보다는 포커스 그룹

면담에 중점을 두었다. 물론 개별 면담이 추가적으로 진

행되기는 하였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포커스 그룹 면담

에서 발견된 의문점들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층면담으로써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타당성

을 포함한 연구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자

료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연구자는 자료 수

집의 다원화(양과 질, 설문지와 신체활동 모니터, 사진

과 인터뷰, 문서 자료 등)를 시도하였으며, 적법한 측정

도구를 활용하였다. 또한 연구 관점의 다원화를 시도하

기 위해 스포츠교육학 박사 학위를 소지한 체육교사 1

명, 혼합연구 경험을 가지고

있는 포토보이스 연구 전문가

1명, 사례 학교 체육교사 1명

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들과

상호협의하며 내재적인 편견

을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포토보이스의 강점인 연구참

여자의 연구 참여, 이를테면, 사진 고르기 작업과 포커

스 그룹 면담에서의 활발한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

력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과 개별 혹은 집단으로 만나

연구텍스트를 함께 읽으며(1명의 경우 이메일 검토) 오

류나 왜곡 여부를 검토 받았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

들이 찍은 사진들을 연구 목적이외에 사용하지 않았으

며, 연구 종료 후 폐기하였다

연구 결과

여고생의 신체적 라이프스타일 패턴

여고생의 평일은 대개 비슷하다. 8시 10분 0교시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오전 6시 20분쯤에 일어나 7시

에 차를 타고 8시 정도에 학교 앞에 도착한다. 가까운

지역이라도 카풀 친구들을 모두 태우고 학교까지 이동

하기 때문에 등교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린다. 차에 내

려 교문까지 일명 지도/地道(지옥의 길) 혹은 알만도

(종아리 알통 만드는 길)라고도 불리는 경사로를 10여

분 걸어가야 한다. 이 10여분은 학생들이 하루 일과에

서 가장 힘든 신체활동 시간이다.

버스에 내려 학교로 가

야하는 길(백합로)이에

요. 매일 아침마다 올라

가는 길이지만 하루 동

안 숨을 쌕쌕 쉬게 되는

유일한 시간에요.

-KMK-

교실에 도착하면 잠깐의 인사를 뒤로하고 바로 0교시

수업에 임하게 된다. 이후 오후 10시까지 빼곡한 수업과

자율학습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중간 중간 짧은 쉬는

시간과 조금은 긴 점심과 저녁 시간이 있다. 쉬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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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다음 시간이 영어와 수학이 든 시간(이 학교에서는

영어와 수학에 한해 수준별 이동수업을 함)에는 혼잡한

복도 풍경이 연출된다. 자신의 수준에 따라 지정된 교실

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가 억지로라도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다. 상대적으로 점심과 저녁 시간에 몸을

움직이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 이유에 대해, 연구참여

자들은 급식실이 작아서 밥 먹기 전에 기다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식사를 하고 난 후 남은 20-

30여 분 동안에 운동장이나 복도는 한산하기만 하다.

이 사진은 점심시간 저희 반 모습이에요. 다 자요. 정

말 피곤하거든요. 이 시간에라도 자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중략)... 로봇 전원이 하나 둘 꺼지기 시작하

는 것처럼 제 배터리도 아웃되는 거죠. -LYJ-

교실에서 그녀들의 자세는 언제나 어떤 물체에 기대

고 있는 모습이다. 벽에 기대어 서 있거나 의자에 기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엎어져 자는 모습이 많다. 그

런 그녀들의 교실 풍경은 제한적인 신체활동이라기 보다

효율적이라는 표현이 적절해 보인다. 꼭 가야할 곳 이를

테면 무언가를 빌리기 위해 옆 교실을 찾거나 교과 교실

(이동수업, 음악, 미술, 체육수업 등)로 이동할 때 그리

고 매점을 이용할 때가 아니라면 그녀들의 움직임은 거

의 일어나지 않는다. 운동장은 언제나 한산하다.

오후 4시부터 20분 동안은 청소시간이다. 청소하는

내내 교실은 시끌벅적하다. 대체로 몸의 움직임은 소규

모지만 얼굴의 표정과 근육은 쉴 새 없이 움직인다. 1부

와 2부로 구성된 야간자율학습을 마친 시간은 오후 10

시다. 카풀은 하교 시 운행되지 않는다. 대신 학원 차나

부모의 차량이 기다린다. 학원이나 개인 독서실, 집에

가도 그녀들의 자세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여전히 의자

나 침대에 기댄 자세의 연속이다.

어느 덧 하루의 일과가 마칠 즈음, 그녀들은 하루를

마감하는 의식처럼 잠자리에 누워 스마트폰을 켠다. 학

교교칙으로 금지된 스마트폰은 대개 등하교 차량이나 잠

자기 전에 깨어난다. 그녀들은 반복된 일상 속에서 스마

트폰 놀이가 거의 유일한 여가활동이라고 말한다. 잠자

리에 누우면서 시작된 이 놀이로 새벽 2시를 훌쩍 넘기

도 한다. 그렇게 잠이 들어 다시 다음 날 6시 즈음에 잠

에서 깬다.

(새벽) 1시 30분 정도 잠자리에 드는데, 그 때부터 할

일이 많아요.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들 때까지 스마트폰

으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를 들여다보는 거죠.

생각 없는 로봇이었으면 좋겠지만 스마트폰을 끄고 나

서도 한참이 지나서야 잠이 들곤 해요. 생각이라는 것

을 하잖아요. 생각이 길어지면 1시간 정도 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KYJ-

그녀들의 주말은 무척 늦게 시작된다. 오전 10시에

일어나 늦은 아침을 먹은 그녀들이 향하는 곳은 학원이

다. 오후 내내 학원 수업을 받은 그녀들이 집에 있는 자

세는 학교의 쉬는 시간과 비슷하다. 다만 몸을 기대는

곳이 소파나 침대와 같이 편안한 것일 뿐이다. 주로 TV

시청이나 주중에 밀린 SNS 관리가 그녀들의 주말 여가

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결국 조금 긴 수면과 여가시간이

있을 뿐 주말과 주중의 신체활동 생활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3차원 가속도계 분석 결과는 이러한 여고생들의 움직

이지 않는 삶을 숫자로 알려준다. <표 2>와 같이, 일주

일 전체 시간의 약 92.4%(약 155시간)는 비활동 시

간5)(inactive time)으로 채워져 있다. 일주일 총 168

시간 중 움직이는 시간은 불과 13시간이다. 13시간 동

안의 신체활동을 분석해 보면, 이 중 11시간 30분은 일

상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걷기 수준(가벼운 혹은 저

강도 운동)의 신체활동을 하고 있다. 실제 운동다운 신

체활동인 중-고강도 신체활동(가벼운 조깅 이상의 운

동)은 고작 1시간 30분에 불과하며, 특히 숨이 가쁠 정

도의 고강도 활동은 12분밖에 되지 않는다.

비활동

비중

저강도

비중

중강도

비중
고강도 비중

평균

(n=48)

92.39%

(±2.20)

6.85%

(±2.03)

0.758%

(±0.382)

0.0012%

(±0.0019)

표 2. 3차원 가속도계 분석 결과(신체활동 행동 패턴)

주 5일 최소 중강도 30분 운동 기준으로, 미국 14-

17세(만 나이) 여자 청소년의 신체활동 수준을 분석한

연구는 약 23%의 여자 청소년이 이 기준에 부합하고 있

다고 밝히고 있다(Butcher et al., 2008). 또한 주 5

일 30분 운동 참여를 기준으로 10-12학년 여학생의 신

5) 3차원 가속도계로 측정된 비활동 시간은 잠자는 시간을 포함

하는반면, IPAQ에서의비활동시간은잠자는 시간을 포함하

지 않는다. 즉, <표 2>의비활동비중 92.39%는 수면시간이

포함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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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신체활동 환산 점수 (단위 MET-min/week) 비활동 시간(단위 min/day)

학교영역 교통영역 집안일영역 여가영역 총신체활동 점수 주중 주말

평균 857(±752) 223(±374) 146(±269) 258(±572) 1485(±1292) 804(± 242) 562(± 309)

비중 57.8% 15.0% 9.8% 17.4% 100% - -

표 3. IPAQ-L 분석 결과 : 영역별 신체활동 환산 점수 및 비활동 시간

체활동 수준을 분석한 영국 연구는 약 76%의 해당 학년

여학생이 이 기준에 충족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Pate

et al., 2002). 추론컨대, 사례 학교 여고생 중 위의 연

구에서 기준으로 삼은 신체활동 권고 기준에 충족되는

여고생 비율은 10% 혹은 그 이하로 예측된다. 이들 연

구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도시지역 여고생의 삶은

심각하게 또한 상상이상으로 좌식화되어 있다.

좌식화된 신체활동 패턴은 설문(IPAQ-L) 분석 결과

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3>에서 보듯이 잠자는 시간

을 제외한 인식된 비활동 시간은 주중과 주말 각각 일일

평균 804분(약 13.4시간)과 562분(약 9.4시간)이다.

여고생의 수면시간(주말>주중)을 고려할 때,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 역시 대부분의 삶이 비활동 시간으로 채워

지고 있다. 신체활동6) 영역별로 살펴보면, 신체활동은

주로 학교(약 58%)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나머지 신체

활동이 여가영역(17.4%), 교통영역(15.0%), 집안일

영역(9.8%)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영역별 신체활동 강

도 비중을 살펴본 <표 4>에 따르면, 1) 중-고강도 신체

활동의 각각 67%와 74%가 학교영역에서 일어나며,

2) 저강도 신체활동의 경우 등․하교나 학원과 같은 짧

지만 걸어야 하는 교통영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3)

주말 시간을 포함하고 있는 학교 밖의 집안일영역과 여

가영역에서의 신체활동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영역

강도

학교

영역

교통

영역

집안일

영역

여가

영역
계

저강도 31% 39% 11% 19% 100%

중강도 67% - 15% 18% 100%

고강도 74% 2% 10% 14% 100%

표 4. 신체활동 강도 및 영역별 신체활동 참여 비중

6) IPAQ의 신체활동 관련 질문은 모두 ‘10분 이상 지속한 신체

활동’이라는 단서, “여가시간을 이용해 한 번에 적어도 10분

이상지속한중간정도신체활동에관한것만생각해주세요.”,

를 포함한다. 때문에신체활동은 10분 지속된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신체활동이다.

한편 <표 3>에서 표준편차의 값이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많이 하는 이들(부익부/ 富益富)과 적게 하는 이들

(빈익빈/ 貧益貧) 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신체활동의 개인차가 크다는 것이다. 전자의 진영에

서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신체활동 관련 동

아리 활동,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그리고 방과 후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일 것으로 추론된다.

제가 보기에 우리 학교에는 딱 두 부류의 학생만 있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는 애들과 하지 않는 애들이요.

하는 애들은 열심히 운동하는 편이에요. 주로 걔네들

이 스포츠클럽이나 스포츠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아

침이나 점심/ 저녁 시간에도 자기가 속한 클럽 친구들

이랑 운동하고요. ...(중략)... 물론 체육 쪽으로 진로를

정한 애들이나 체력 운동이 진학에 필요한 애들은 그

게 공부니까 하는 거고요. 당연히 체육수업에서도 이

런 애들이 주로 움직이고 다른 애들은 억지로 움직이

는 정도죠. -P 교사-

체육수업 시간에도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다. P 교사는 대표적인 신체활동 증진 관점에서 설계된

SPARK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학

생들의 신체활동을 독려하고 있지만, 교사의 이야기처럼

중-고강도 운동과 같이 비교적 힘든 신체활동에 참여하

는 이들은 정해져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사례 학교 여고생의 신

체활동 패턴은 심각하게 좌식화되어 있다. 일주일의

90% 이상의 시간을 움직이지 않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

으며, 주당 중-고강도 신체활동 수준은 영국이나 미국의

유사한 연령대의 여자 청소년에 비해 낮은 편이고, 비교

적 낮게 책정된 우리나라 신체활동 권고 수준에도 한참

부족한 수준이다. 추론 가능한 수준에서 좀 더 구체적으

로 여고생의 신체활동 패턴을 살펴보면, 첫째, 전반적으

로 신체활동의 상당량은 학교에서 일어나며, 특히 중-고

강도 신체활동은 약 70% 정도 학교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둘째, 여고생의 비활동 시간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 시간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학교영역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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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의 학교 밖 신체활동 수준은 현저하게 낮은 상황

이다. 체육교육의 관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학교체육의

중요성을 시사해 주는 반면, 이 연구에 참여한 여고생들

에 한정할지라도, 그간 그녀들이 받은 10여 년간의 체육

교육이 적어도 삶의 영역 혹은 자발적인 신체활동으로

전이(transfer)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우리나라 고교생의 학업 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에 해

당한다. OECD 보고서는 우리나라 고교생들의 학업 시

간이 기형적일 만큼 지나치다는 것을 보여준다(한국청

소년정책연구원, 2011). 이 연구에 따르면, 아침 6시부

터 새벽 한 두까지 대부분의 시간이 학업 활동으로 채워

져 있다. 이는 비단 이 학교만의 상황은 아닐 것이다. 물

론 연구학교인 G학교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 신체활동

환경이 좋은 편이 아니다. 일반적인 고교와 달리 이 학

교 학생들은 카풀이나 기숙사 운영과 같이 교통영역에서

의 신체활동이 제약되고 있으며, 0교시 수업이나 야간자

율학습과 같이 학교에서 앉아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전체 학교생활 중 쉬는

시간과 점심 및 저녁 시간은 공식적이 약 220분에 달하

며, 여기에 주당 2단위의 체육수업 시간을 일단위로 환

산하여 더하면, 일일 신체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은

약 240분 정도이다. 이렇게 볼 때, 첫째, 신체활동 습관

이 교육되고 감독될 수 있는 환경인 학교에서만이 여고

생의 신체활동량을 담보할 수 있으며, 둘째, 그렇기 때

문에 다른 영역에서의 신체활동 증진 방안보다 학교에서

의 증진 방안에 보다 연구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여고생의 신체활동 제약 요인

여고생의 신체활동 제약 요인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이 없기 때문에”이고, 다른 “~때문에”이다. 각

각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없기 때문에”

여고생들은 왜 움직이지 않는가? 연구참여학생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다음의 다섯 가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첫째, 여고생들에게는 ‘시간’이 없다. 연구참여자들은

한 목소리로 말한다. “우리는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이

학교 1학년 학생들은 ‘0교시’부터 야간자율학습이 종료

되는 오후 10시까지(3학년은 오후 11시) 학교에 있다.

이후 학생들은 다시 학원이나 집으로 이동해 또 다른 수

업을 받거나 공부를 한다. 주중과 주말을 막론하고 그녀

들의 하루 계획은 공부로 가득 채워져 있다.

한 번도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적어본

적은 없지만, 이번 기

회에 나는 뭐하고 살

까? 생각하면서 거의

매일 반복되는 제 하

루 시간표를 그려봤어

요. 이걸 찍어서 가져

왔는데, 운동할 틈이 없어요. 사실 그래요. 언제 운동

해요.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요. -JYJ-

또한 변화된 입시 체제에 따라 학교 과제가 많아진 것

역시 그녀들의 신체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어 수업 때 과제로

한 거예요. 수업마다

과제가 엄청 많고, 그

걸 팀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많고요. ...(중

략)... 오늘 해야 할 공

부 다 하고 이것까지

하려면 운동하고 싶어

도 할 시간이 없어요.

-PJM-

요즘 고등학교 애들은

정말 바빠요. 예전에

는 공부만 했잖아요?

이제는 그것만 해서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없어요. 입학

사정관 제도가 생기면서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 과제를

많이 내주세요. 그게 교육적으로는 좋은데, 그렇다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을 줄이는 건 아니거든

요. 학원 끝나고 과제하는 거죠.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걸로 그때 연락해서 하는 거죠. 공부도 다 하고 그것

도 해야 하니까 애들이 엄청 바쁘고 힘들죠. -P 교사-

이런 공부와 과제로 둘러싸인 시간표 속에 신체활동

이 비집고 들어갈 여지는 애초에 없어 보인다.

둘째, 빽빽한 삶으로 그녀들은 운동할 ‘힘’도 없다. 물

론 여고생들의 삶 속에서 운동할 시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운동할 시간

은 있다. 예를 들어, 등하굣길이나 체육수업, 스포츠클

럽이나 동아리 활동, 적어도 쉬는 시간과 점심․저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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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앞

간 등의 신체활동 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지친 그녀들

은 운동대신 ‘잠’을 선택한다. 그녀들은 잠이 부족한 상

태를 힘이 없다고 표현한다. 책상에 힘없이 엎드려 있는

그녀들을 보면 이러한 표현이 적절해 보인다. 또한 군것

질을 많이 할 것 같은 여고생들의 쉬는 시간 자판기 앞

풍경도 한산한데, 연구참여학생의 이야기에 따르면 갈

힘이 없어 한 사람이 몰아서 사온다고 한다. 그녀들의

비몽사몽간 등굣길 오르막을 올라가는 힘없는 모습을 보

면, 힘이 없어서 그렇다는 그녀들의 이야기가 사실처럼

느껴진다.

자판기 사진이에요. 쉬

는 시간에 딱 한번 움직

일 때가 자판기 갈 때에

요. ...(중략)... (질문 : 여

고면 자판기 앞에 학생

들이 많을 것 같던데 이

학교에는 별로 없더라.

그건 왜 그래?) 갈 힘이

없어서 그래요. 먹고는

싶고 배도 고프고 그래도 힘이 없으니까 귀찮죠. 먹고

싶은 애들끼리 가위바위보해서 진 애가 돈이랑 주문받

아서 갔다 와요. 3층인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요.

-BMJ-

셋째, 운동할 ‘공간’도 없다. 이때 운동할 공간이란 물

리적 공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의미는 다음의

대화에서 찾을 수 있다. 학교에서 운동할 데가 없다는

학생들의 포커스 그룹 면담 내용을 듣고 있던 P 교사는

약간은 흥분한 듯 던진 “운동장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주차장 옆에 운동하는 기구도 있고, 옆에 계단도 있고,

저 옆에 산에 잠깐 가도 되는데 왜 없다고만 하는 거야?”

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대답한다.

운동장은 다 햇볕 들고, 체육관은 실내 운동화 신지 않

으면 들어갈 수 없고(슬리퍼 신고 못 들어가도록 하는

규칙), 산길은 무섭고 힘들고, 주차장 옆에 있는 거 하

면 애들도 선생님도 이상하게 쳐다보고 재미도 없어

요. 할 데 정말 없어요.

교사는 할 의지가 없음을 채근하는 듯하지만, 학생들

의 대답은 운동할 만한 공간이 있다면 자신들이 운동할

것이라는 듯 부정한다.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그녀들에

운동할 만한 공간은 자신들이 쾌적하게 할 만하고, 타인

의 관찰이 용이하지 않고, 힘들지 않으면서 편하게 접근

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넷째, 이야기를 들어보면 운동의 ‘의지’를 크게

갖고 있는 편은 아닌 것 같다. 머리로는 중요하다고 생

각해도 언제나 다른 활동에 운동은 후순위로 밀러난다.

제가 운동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학년이 올라가면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일이 많아지는

데, 그때마다 체력이 많이 부족해 질 것 같고, 이런 이

유 말고도 다른 이유에서라도 운동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공부, 운동, 여가 이런 순으로 중요하

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업하고 학원가고 숙제하고 그러

면 어쩔 수 없이 운동은 다음 순서로 밀려나는 거죠.

-PJM-

공부를 위해 운동이 뒤로 밀려나는 것만도 아니다.

“잠을 보충하기 위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스마트폰 놀이를 위해”, “운동하러 가기 위해 실내화를

갈아 신는 것 혹은 단순히 움직이기 귀찮기 때문에” 등등

의 여러 가지 이유로 운동은 다음으로 밀려난다. 공부

다음으로 운동에 가치를 두는 것과 상관없이 말이다.

의지 문제는 다른 측면에서 개인의 신체활동 역사이

기도 하다. 연구참여학생들의 신체활동 경험은 주로 체

육수업에 집중돼 있는데, 수업에서 그녀들은 자신감이나

효능감 등을 경험한 적이 많지 않은 것 같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에요. (이 사진은 참여자의 요청

에 따라 싣지 않기로 하였음) 제가 이 거울을 좋아하는

건 이 거울이 날씬하게 보여주기 때문인데, 원래는 뚱

뚱한데 여기는 통통해 보이거든요. 그냥 거울에 통통

한 몸치가 하나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해?) 체육수

업에 시험 볼 때 다 못했으니까요. 점수 낮게 받았고

요. 그냥 못하는 것만 알게 된 거죠. -KIG-

다섯째, 할 ‘꺼리’나, 여섯째, 함께 할 ‘사람’도 없다.

우리나라 여고생들은 10여년 정도의 체육수업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런 그녀들이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거

라고는 걷기와 줄넘기 정도가 고작이다. 또한 복합적인

이유로 함께 할 사람도 없다.

줄넘기 사진(줄넘기를 찍어 온 사진으로 특별한 의미

를 제시하는 사진이 아닌 관계로 제시하지 않았음)이

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줄넘기에요. 체육시

간에 많이 배웠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운동이 이

것밖에 없어요. 농구도 좋아하고 하지만 할 사람도 없

고, 할 데도 없잖아요. 걷기 아니면 줄넘기하는 거죠.

...(중략)... 줄넘기도 다른 사람들 없을 때만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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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저도 혼자 줄넘기 하고 있

는 거 이상하고요. -HJH-

저희 근처에 있는 걸을 수

있게 만든 곳인데,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은 늦은 밤이나 주

말인데, 밤에는 혼자하기 무

섭고, 토·일요일에는 자야하

고, 쉬어야 하니까 거의 못해

요. 낮에 혼자 걸으면 좀 ‘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엄마

나 친구들이랑 걸을 수 있지

않아?) 엄마도 일하시니까

주말에는 쉬어야 하고, 친구들이랑은 시간이 안 맞아

요. 다 귀찮아하는데 누구랑 해요? 만나면 그냥 수다

나 떠는 거죠. -KMK-

바쁜 학생들은 주변에 운동할 공간이 있어도 홀로 그

공간으로 나가기가 좀체 어렵다. 함께 할 친구라도 있다

면 집이나 교실을 벗어날 수 있겠지만 서로의 취미와 시

간이 달라 그조차 쉽지 않다. 체육수업에서 함께 어울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체활동을 배웠지만 그녀들을 운

동의 공간으로 초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한 배움은

그녀들의 삶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연구자 : 학교에서많이 배우지않았어? 밖에서는 어려

워도 학교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 너희들

요즘 농구 배운다면서, 선생님 말로는 재미있게 한다

고 하던데? 식사시간 전에 체육관 가서하면안 되나?

PJM : 수업 시간에 하는 거라 저희들끼리 하는 거랑

달라요. 수업 시간에는 재미있어도 우리끼리 하는 건

재미없어요. 아무도 같이 안 갈걸요? 체육관 가자하면

밟힐 걸요? 다 엎으려 자는데 깨우면 짜증이나 부리지

간다고 하는 애 없어요. 저도 그렇고요.

추가적으로 정보 부족(“다이어트는 굶는 거지 운동하

는 게 아니에요.”, “집 근처에서 운동할 만 곳을 알지 못

해요.”) 등의 이유도 발견되었다. 연구자는 의미 있는 내

용이라 판단하였지만, 포커스 그룹 면담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의 많은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연구결

과에서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았다. 그러나 연구들은 신

체활동 관련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것은 참여의 중요한

제약 요인으로 밝히고 있다(CPPSE, 2013; Hohepa

et al., 2005). 물론 미국과 같이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학교 안팎에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많이 열려 있고,

참여할 시간도 많은 곳에서 제기된 요인이지만, 우리나

라 학생들의 방해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인이라

판단된다.

연구들에 따르면, 신체활동은 신체적 효능감과 신체

활동 즐거움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 운동 시설의 매력

이나 접근성과 같은 환경적 요인, 체력이나 운동 기술과

같은 신체적 기술 요인, 주요 타자의 모델이나 동료와

같은 사회적 지지 요인 등에 영향을 받는다(Allison et

al., 1999; CPPSE, 2013; Hohepa et al., 2005).

이러한 요인들이 긍정적이거나 높으면 자발적인 신체활

동을 일어난다. 즉, 이들 요인은 신체활동의 강화 조건

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공부로

채워진 삶의 ‘시간’ 속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운동할 ‘힘’

이나 ‘의지’를 잃어가고 있다. 또한 운동할 ‘공간’이나 ‘꺼

리’, 함께 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간혹 찾아오는 운동

에 대한 욕구를 실현할 수도 없는 상태다. 이러한 측면

에서, 적극적인 신체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대안이다각적으로모색될필요가있다.

(가 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이 밝히는 또 다른 신체활동 제약 요인

은 ‘이것들’ 때문이다. 이것들은 스마트폰, 시선, 자동차,

규칙으로 요약된다. 이것들 때문에 그녀들의 신체활동이

제약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으로 상징되는 미디어 기계는 여고생

신체활동 최대의 적이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여가

시간의 신체활동을 잠식하는 기계는 TV와 컴퓨터다

(CPPSE, 2013). 물론 연구참여자들 역시 주말 저녁에

는 이러한 기계들 앞에 앉아서 혹은 누워서 시간을 보낸

다. 그러나 이 둘을 합쳐놓은 스마트폰은 생활 곳곳에서

우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신체활동을 잠식하며 학생들을

신체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스마트폰하는 사진이에요. 깨어

나서 잠 잘 때까지 행복을 주는

유일한 거예요. 운동은 이게 있

어서 사실 못하지만요. 저희 학

교에서는 학교에서 스마트폰 꺼

내놓을 수 없도록 해서 정규 수

업 때까지는 켜지도 못해요. (언

제 이걸 많이 하지?) 저녁 먹을

때요. 그 때는 자유거든요. 못 본

SNS나 카카오스토리나 이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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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는 애들

카풀 차량

고, 잠깐 스트레스 풀려고 동영상도 보고요. 특히 학원

중간 중간에, 잠자기 전에, (이동하는) 차 안에서는 전

부 다 이거 하고 있다면 맞을 거예요. 이거할 시간에

잠을 좀 더 자두면, 피곤해서 운동 못한다는 말은 덜

할 거예요. -PKC-

이야기하며 걷는 애들 사진이

에요. 전에는 이런 적이 많았

거든요. 만나는 일도 더 많았

고요. 이게 없으면 만나느라고

걷기라도 하잖아요. 하지만 이

게 있으니까 만나지 않아도 다

얘기할 수 있고, 만나도 이거

하느라 걸으면서 얘기하거나

이런 거 거의 안하게 되는 거

죠. ...(중략)... 주말에 최고에

요. 학원 갔다 오면 나머지 시

간에는 TV보고, 또 남는 시간에는 컴퓨터 좀 하고, 누

우면 이걸 하게 돼요. 저는 이게 운동할 마음도 없애버

린다고 생각해요. -LYJ-

스마트폰은 일상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신체활동을 몇

몇 학생들은 “운동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이 있으면 운

동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하지만, 지금도 운동

어플이 있음에도 이들의 관심은 크지 않다. 운동 어플을

알려줘도 단지 운동 어플을 보게 할 뿐 그것으로 운동을

하게 할 수는 없어 보인다.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나는

것들은그내용과상관없이좌식행동만을일으킬뿐이다.

둘째, 타인의 ‘시선’도 신체활동을 방해한다. 시선은

인식을 반영한다. 즉 시선을 통해 비쳐지는 자신의 운동

모습에 대한 타인의 인식 역시 신체활동 참여를 제약한

다는 것이다. 특히 남성화된 스포츠 문화의 영향으로,

여성의 몸으로 성숙한 여자가 운동하는 모습은 남자들의

그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보아 넘겨지지 않으며, 때로는

음흉한 시선이나 편향된 의식이 반영된 시선에 노출되기

도 한다.

얼마 전에 큰 맘 먹고 줄넘기 좀 했는데, 어떤 아저씨

가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줄넘기가 좀 그렇잖아

요. 약간 훑어보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중학생 때

는 몰랐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그런 게 확 느껴지

더라고요. 겁도 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죠. -KIG-

저희한테 이야기 잘 걸어주는 체육선생님이에요(이 사

진은 참여 교사의 요청으로 싣지 않기로 했음). 저희가

운동하면 살 빼려고 하냐고 물어보시고, 물어보면서

딱 그거 있잖아요. 위 아래로 훑어보는 느낌. 제 몸보

고 ‘그래 너는 좀 필요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느낌

이 오는 거 있잖아요. -NMH-

한편 엄마에 대한 불만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공부

하고 오면 힘들다고 간식도 주고 친절한 말도 더 해주시

는데, 운동하고 오면 엄마 반응은 시큰둥해요. 잘 했다

거나 칭찬해 주는 말 같은 건 없어요. 운동이 그렇게 칭

찬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를 시선으로 범주화한

것은 엄마의 말이 아니라 시선이나 눈빛을 보고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서이다. 가족의 지지가 신

체활동 참여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Allison et al.,

1999; Hohepa et al., 2005), 그러한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자동차’라는 교통수단이 있기 때문이다. 비평준

화 고교인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대부분은 등교 거리

가 멀다. 때문에 등교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카풀을 이용

해 등교한다. 또한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는 늦은 시간에

는 부모의 차량이나 학원차를 이용해 하교를 한다. 등·

학교 시간을 이용해 움직이는 거리는 교실에서 정문까지

가 고작이다.

제가 타고 학교에 오고 가는

차에요. 중학교 때는 집에서

가까워서 걸어서 갔는데, 지

금은 머니까 차를 타고 다녀

요. (많이 차이가 나나요?) 학

교갈 때 한 15분 정도 걸어가

는 거뿐만 아니라, (중학교

때는) 늦게 끝나지 않으니까

집에서 왔다가 다시 학원가

고 하는 시간까지 하면 훨씬

많아지죠. 한 40분 정도는 더 걸었던 거 같아요. 올 때

야 중학교 때도 학원차 타고 왔으니까 똑같고요.

-KMK-

(왜 버스타고 다니지 않아?)

버스가 별로 없기도 하고, 돌아서오니까 버스타면 시

간이 오래 걸려요. 버스 타는 거랑 카풀하는 거랑 비용

도 크게 차이나지 않고요. -KMK-

차타면 편하잖아요. 더 잘 수도 있고, 차 안에서 쉴 수

도 있고요. 매일 만나는 애랑 만나니까 아침부터 짜증

나는 일이 거의 없어서 좋아요. -HJH-

카풀과 같은 등교 시스템은 이 학교만의 특이한 시스

템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 고교생들은 중학교

에 비해 고등학교의 등교 거리가 멀다. 교통수단과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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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주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등교 거리가 멀수록

자동차를 이용해 등교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등교 거

리와 신체활동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CPPSE,

2013).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운영할 경우, 늦은 귀

가로 하교할 때도 차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진다. 또한

고등학교의 유명 학원들은 특정 지역에 몰려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역에서도 OOO 라는 곳에 위치한 입시학

원으로 학생들이 몰려 있어, 주말에도 걷기보다는 차량

으로 이동한다. 그 결과, <표 3>의 결과에서도 확인되듯

이, 교통영역에서의 신체활동은 낮다.

넷째, 학교의 ‘규칙’ 역시 이들의 신체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학교에는 여러 가지 규칙이 존재한다. 이러한

규칙 중 몇 가지는 운동 공간과 공부(혹은 생활) 공간을

분리하기도 하고, 기구를 관리한다는 명목 등으로 신체

활동을 제약한다.

실내화랑 실내 운동화

사진이에요. 운동장에

나가려면 실내화를 갈

아 신어야 하고, 체육관

갈 때는 실내 운동화를

신어야 해요. 규칙이거

든요. 선생님들 생각에

는 귀찮아서 그런다고

하시겠지만 갈아 신고 안 갈아 신는 건 차이가 크거든

요. 그냥 실내화 신고 다닐 수 있는 곳을 조금만 넓혀

줘도 더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언제 신발 들고 나와요.

실내 운동화는 체육관에 갈 때 신어야 하는 신발이에

요. -PJM-

체육창고에요. 농구공을

빌려주지 않아요. 그것

도 규칙이에요. 농구 배

웠는데 점심이나 저녁

시간에 농구공 빌려주

지 않으니까. 저는 농구

(현재 체육수업에서 농

구를 가르침) 재밌는데

할 수 없는 거죠. (스포츠) 클럽하는 애들만 할 수 있고

요. ...(중략)... 교복도 그래요. 걷는 것만 할 수 있어요.

농구 같은 거는 할 수 없죠. 불편해서. (교복 치마를 줄

여서입는 게 유행이라 통이 좁아 농구같은 걸 하기 어

렵다고 생각함). ...(중략)... (바지교복 입으면 안 돼?) 바

지가 자율이지만 바지입고 다니는 애도 거의 없고, 바

지(교복) 입는 애들은 치마랑 같이 사거든요. 바지만

입지는 않으니까요. 그거 하자고 바지를 사지는 않죠.

-HJH-

사소한 문제일 수 있고, 의지의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 이야기를 들은 P 교사는 학생들이

규칙을 잘 지키기 않고, 학교 기구를 아끼지 않기 때문

이라고 항변하며 결국은 의지의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한

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이는 학교 규칙이 지나치게

통제지향적인문제이기도하며, 또한 지나치게학업이나

관리 중심의 규칙이 학교 사회에 만연해 있는 문제이기

도 하다.

연구들에 따르면, TV나 컴퓨터와 같은 기계는 신체적

여가활동 최대의 적이며, 학교와 집과의 거리가 멀 경우

등하교 교통수단으로써 자동차의 의존도가 높아져 신체

활동량을 감소시킨다. 사회적으로 안전한 환경 즉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교통이나 심리적 환경 역시 신체활

동량 증진에 중요한 요인이다(CPPSE, 2013). 또한 신

체활동에 대한 남성 중심적 사고방식이나 젠더 정형화된

환경은 여성의 신체활동을 억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Hohepa et al., 2005).

안타깝게도, 연구참여자들은 선행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는 신체활동 제약 요인을 모두 안고 있다. ‘스마트폰’

으로 대표되는 기계를 이용해 좌식화된 여가생활을 보내

고, 교통수단으로 ‘자동차’에 의존하며, 학교 안팎에서는

부담스러운 ‘시선’ 때문에, 그리고 학교 안에서는 ‘규칙’

으로 적극적인 신체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측

면에서, 이러한 제약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여고생 신체활동의 문제 상황과 대안

이 장에서는 여고생 신체활동의 문제 상황을 분석해

보면서, 향후 요청되는 대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여고생 신체활동의 문제 상황

여고생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연구 결과, 일주일 삶의

주기 동안 그녀들이 가볍게라도 움직인 시간은 13시간

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은 비활동 시간으로 보냈다.

중-고강도 신체활동 시간은 일주일 1시간 30분, 일일

12분에 불과했다. 여성가족부(2012)에 따르면, 중-고

강도 활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야외신체활동 시간을

파악한 결과, 만 13-24세 인구의 평균 시간은 4.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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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고하였다. 여고생의 중-고강도 신체활동량은 상

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여고생 나이의 미

국 여자 청소년의 신체활동을 분석한 연구는 일일 중강

도 30분 이상 운동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여고생이

23%로 밝히고 있다(Butcher et al., 2008). 결론적

으로, 우리나라 여고생의 신체적 라이프스타일 실태는

서구의 국가나 다른 연령대보다 심각하다.

여고생의 신체활동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 연구

를 통해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비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이다. 사례 학교는 0

교시 수업과 오후 11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운영한다.

여기에 학생들과 부모들의 공부 욕심까지 더해 하교 후

에도 학원이나 독서실, 집으로 오가며 공부로 이후 시간

을 보낸다. 추가된 학업 프로그램으로, 이 학교 학생들

은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잠을 자서 새벽 6시에 일어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시간이나 힘이 없다는 표현처

럼, 학교가 주도하는 이러한 학업 중시 풍토는 학생들의

신체적 삶을 비정상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미국 학교

전반의 학업 풍토를 바꿔버린 NCLB(No Child Left

Behind) 법안 이후 청소년들의 신체활동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예처럼(CEP, 2008), 학교의 학업 강조 풍토는

청소년 신체적 라이프스타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은 여고

생 신체활동의 구조적인 문제이며, 이에 대한 학교기관

의 반성과 대안이 필요하다.

둘째, 좌식화된 여가 문화 역시 여고생 신체활동을 위

기에 빠뜨리는 주요한 이유이다. 문화체육관광부(2012)

자료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주중과 주말의 일일 평균

여가는 각각 155분과 310분이다. 이 학교 사례에서도

공식적(체육수업, 스포츠클럽 활동, 스포츠동아리 활동

등) 및 비공식적(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쉬는 시간 등)

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으며,

주말에도 마음만 있다면 신체활동에 참여할 충분한 시간

이 있다. 이 시간만 움직여도 여고생의 신체활동 문제의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그녀들은 움직이기

보다는 자거나 이야기하거나 스마트폰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 특히 스마트폰이 주도하는 좌식화된

여가 문화는 그 영향력이 상당해 보인다. 국내 통계 자

료에 따르면, 10대의 주당 평균 인터넷(스마트폰 포함)

이용시간은 약 14시간으로, 하루 여가 시간의 평균 2시

간을 인터넷을 하는데 소비하고 있고, 스마트폰의 영향

으로 매년 그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또한 국외에서도 청소년 여가 활동 최대의 적을

스마트폰의 출현이라고 강조한다(CPPSE, 2013). 즉,

스마트폰과 같은 인터넷 매체가 여고생의 삶에 새로운

여가 문화로 자리하면서 좌식화된 여가문화를 악화시키

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개인의 의지 부

족 문제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시간이 주어

진다고 해도, 신체활동 기술이나 체력, 심리적 태도와

같은 개인적 문제, 함께 할 가족이나 동료 등의 사회적

지지 문제, 시설이나 공간 등의 환경적 문제, 그리고 성

정형화된 편견이나 시선 및 학교 규칙 등과 같은 문화적

문제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여고생의 적극적인 신체활동

참여는 지지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좌식화

된 여가 문화를 신체활동 여가로 전환하기 위한 다각적

인 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자동차 의존가 높은 교통수단 역시 여고생의 신

체활동량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연구에

따르면, 학생의 경우 등하교 교통수단으로 일어나는 신

체활동은 하루 중 적지 않은 양의 신체활동을 책임지며,

등교 거리가 멀면 자동차(부모의 차량이나 스쿨버스) 의

존도높아져신체활동이감소하게된다(CPPSE, 2013).

사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대부분은 등교 거리가 멀어

카풀이라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하교 시 그

리고 주말에도 학원 차량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현상은

궁극적으로 비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 및 학업 중시 풍토

가 만들어낸 결과이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신체적으로

적극적인 교통 영역의 개선 방안 역시 모색되어야 한다.

종합해 볼 때, 세 가지 구조적 문제가 여고생의 신체

활동을 제약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그것은 학

업 중심의 학교교육과정으로 인한 물리적 시간, 좌식화

된 여가 문화, 자동차 중심의 교통 문화 등이다. 연구참

여학생들이 ‘~이 없어서’와 ‘~때문에’로 밝힌 이유들은

이러한 근본 문제에 매개 요인으로 작용하여 여고생의

비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다른 측면에서,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매개 요인들은 다시

강화시켜야 할 조건(+)과 약화시켜야 할 조건(-)으로

분류된다. 강화조건은 신체활동 공간 확보, 신체적 기술

과 체력 보강, 신체활동 동료, 신체활동 태도(즐거움이

나 효능감)이며, 약화조건(-)은 스마트폰 사용, 신체활

동 제약을 일으키는 학교 규칙이나 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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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태학적 모델(Social Ecological Model)은 개

인 내적(intrapersonal), 개인 간(interpersonal), 조

직적(organizational), 공동체(community), 정책적

(policy) 수준의 다차원적 또는 다측면적 영향요인을 밝

히는데 효과적이다(김경오와 이규일, 2013). 특히, 복

합적인 건강 증진 대안을 마련하는데 적절한 모형으로

평가받고 있다(Giles-Corti & Donovan, 2002). 이

모델을 근간으로 그리고 학교 체육을 중심으로, 여고생

들의 신체적 라이프스타일 개선을 위한 대안적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내적 수준이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신체활동은 심리적으로 복잡한 요인 관계를 갖는다(이규

일 등, 2014). 연구들에 따르면, 신체활동 즐거움과 신

체적 효능감, 그리고 체육수업 태도가 특히 중요한 요인

으로작용한다(Dishman et al, 2004; 2005; Haerens

et al., 2014; Sallis et al., 1999; 2000). 즉, 재미

와 성공을 경험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러한

심리적인 경험들은 체육수업을 통해 경험되는 경우가 많

다는 것이다. 이들 연구들은 이러한 심리적 요인을 긍정

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 1) 중-고강도 신체활동 비중이

높은 체육수업에서 성취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체육수

업, 2) 여학생이 선호하는 여가형 신체활동의 비중이 높

은 체육수업, 3) 개인 활동과 집단 활동을병행하는 한편

게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체육수업, 4)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비경쟁적인 체육수업, 5)

남녀가 분리된 체육수업 등의 전략을 여학생의 자발적

신체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체육수업 전략으로 밝히고 있

다. 특히, 연구들은 이 중 수업에서 배우는 종목이 여학

생들에게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이규

일 등, 2014; Dishman et al., 2005; Haerens et

al., 2014; Sallis et al., 1999). 통계 자료에 따르면,

여성이 선호하는 생활체육 종목은 줄넘기(9.5%), 요가

(6.9%), 배드민턴(3.5%), 에어로빅(2.7%), 자전거

(2.2%) 순으로 높지만(문화체육관광부, 2012), 체육

수업은 남성들이 선호하는 전통적인 스포츠 활동을 중심

으로 운영되고 있다(이규일과 허창혁, 2011). 따라서

여고생의 신체활동 증진을 목표로 하는 체육수업에서는

여학생 선호 종목을 편성하고, 여학생 교수 전략을 적극

적으로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개인 간 수준이다. 여고생들은 신체활동 의지와

시간뿐만 아니라, 함께할 동료, 그리고 할 거리(활동)가

부족하다. 국외 연구들은 지역 기반 여자 청소년 스포츠

클럽 활성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Hohepa

et al., 2005), 실제로 우리나라 및 여고생의 여건을 고

려해 볼 때, 가족과 함께 하는 신체활동이 이 수준의 대

안으로 적절하다. 가족은 학교 밖 여가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주요 타자이며, 특히 부모는 신체활동의 파트너

이자 신체활동 역할 모델이다(CPPSE, 2013). 때문에

체육교사들은 가족 특히 부모의 신체활동 의식을 높이는

한편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가벼운 신체활동 종목(예,

줄넘기나 뉴 스포츠 활동)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

다. 더불어, 여자 청소년들의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연

구들은 신체활동 숙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이는 남

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의 숙제 이행률이 높기 때문이

며, 과제를 누구와/ 몇 분 이상/ 무엇을 해야 한다와 같

이 세부적으로 제시할수록 그 수준이 높아진다(Sallis

et al., 1999).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 밖 여가영역에서

의 신체활동 동료로써 부모의 역할이나 신체활동의 중요

성을 강조하는 학부모 연수나 가정통신문 발송 등의 노

력, 그리고 체육수업에서는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신

체활동 종목(예, 댄스나 뉴스포츠 종목 등)을 가르치고,

세부적으로 신체활동 숙제를 내 주는 방안이 고려될 필

요가 있다.

셋째, 조직적 수준이다. 우리나라 여고생들은 하루 시

간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낸다. 그러나 학교교육과정은

대학 진학을 위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교육

과정의 정상화 문제는 이 연구의 연구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그것이 원인이 된다는 것을 밝히는 선에서 멈추

고, 이 연구에서는 그런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학교 상황

에서 적용 가능한 모델을 제안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추구하고자 한다.

최근 국외 연구에서는 학교 기반 신체활동 증진 프로

그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건강 당국에서 강조되고 있는 ‘whole of school

for health’ 프로그램이다(CPPSE, 2013). 이 프로그

램은 기본적으로 학교가 건강의 전진 기관으로써 책임을

다할 것을 요청한다. 세부 프로그램은 크게 잉여 시간

신체활동 프로그램, 건강한 영양 섭취 프로그램, 그리고

관련 교과의 건강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

저, 잉여 시간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학업 시간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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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가능한 수업 전 등교 시간이나 오전 시간, 수업 중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 수업 후 방과 후 시간 등의 잉여

시간에 자발적인 신체활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대표적인 전략으로, 수업 전 20분 운동(예, 등교

하면서 교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20여분 정도 가볍게 걷

기 등), 체육관과 같은 운동 공간 개방 및 운동 기구 대

여, 여학생 선호 종목의 방과 후 스포츠 활동 강화 및 교

내외 스포츠 대항전 활성화 등이 있다. 다음으로, 건강한

영양 섭취를 위해 매점에서 칼로리가 높은 음식의 판매

제한이나 급식의 칼로리 적정화 등이 있으며, 마지막으

로, 체육수업 뿐만 아니라, 일반 교과에서도 건강과 관

련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업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신체활동은 상대적으로 경시된다.

심지어 학업에 방해된다고 신체활동을 금하는 경우도 나

타나고 있다. 물론 최근 일련의 학교체육 강화 정책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역시 초등 및 중학교에 멈춰 있을

뿐, 고등학교 특히 여고생의 신체활동에 대한 교육 당국

의 관심은 미진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모색될 수 있는 것은 ‘잉여 시간 신체활동 프로

그램’의 활성화이다. 현장의 여러 제약 사항이 있겠지만,

체육교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잉여 시간에 활용 가능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개발 및 실천되어야 하며, 신체활

동을 금하는 규칙들에 대한 재고가 요청된다.

넷째, 공동체 수준이다. 우리나라 여고생들이 학교 밖

에서 운동할 만한 곳은 많지 않다. 이러한 신체활동 환

경에서 그녀들은 걷거나 줄넘기 정도의 신체활동을 한

다. 물론 도심에도 최근 지역 주민이 산책할 수 있는 환

경이 조성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인도나,

때로는 차로 변을 걸어야 할 때도 있다. 또한 산책로에

인라인롤러나 자전거 심지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경우

도 많다. 아직까지 산책로와 교통로가 엄격하게 구분되

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신체활동 환경의 교통

안전성이 요청되는데, 예를 들어, 도보 외 교통수단의

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표식이나 교통안전 캠페인 등

을 통해 교통로나 산책로의 안전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

다. 또한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이나 성적인 시선도 그녀

들의 참여를 억제한다. 아직까지 실제적인 접촉이나 성

적 농담 이외에 성적 시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낮

은 편이지만, 국외 교육 자료에서는 운동 시 이러한 시

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사(communication skills)를

표현하고, 이를 체육수업의 주요 건강활동 교육내용으로

다룰 것을 권장하고 있다(Allison et al., 1999). 따라

서 학교에서는 지역의 신체활동 인식 전환이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캠페인 활동이 제기될 필요가 있으며, 체육

수업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신체활동 상황에서

예측되는 문제 상황에 대한 의사 표현 기술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공공 정책 수준이다. 비록 개략적인 수준이지

만 우리나라 여고생의 신체적 라이프스타일 수준은 심각

할 정도로 부정적이다. 현 정권 역시 여학생 건강 평등

에 관심을 기울이며, ‘스포츠비전 2018’에 이를 실현하

기 위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때

문에 구호만 있을 뿐 실천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정책

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여고생 삶의 대부분이 학교

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학교 특히 학교체육을

중심으로 하는 예산 편성 및 초점 프로그램의 운영이 실

제적인 대안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실적인 정책

을 제안하면, 첫째, 학교 내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는 사업이 필요하다. 지역 주민의 걷기 문화가 산책로

조성을 통해 자리한 것처럼, 학교 산책로는 여고생들의

운동 문화를 증진할 것이다.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

하여 인조 잔디나 우레탄 트랙을 학교에 조성하였는데,

엄밀하게 말해 이러한 사업은 남학생의 신체활동 증진에

는 기여하지만 여학생들의 참여와는 개연성이 부족하다.

정책 차원에서 여학생 친화적 학교 신체활동 환경에 대

한 관심이 요청된다. 둘째, 신체활동량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측정 도구의 활용 역시 정책적으로 모색해 볼 만

하다. 예를 들어, 예산을 통해 확보된 만보계를 등교 시

지급받아 하루 학교에서 5000보 걷기 운동을 펼쳐볼 수

있다. 자신의 신체활동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 자체가 동

기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친구들 간의 신체활동량 경쟁

문화를 조성하여, 학교 내 적극적인 신체활동 문화를 구

축할 수 있다. 셋째, 심야에 운영되는 야간자율학습 운

영에 대한 교육 당국의 지침을 엄격히 하는 한편, 야간

자율학습 운영 학교의 경우, 점심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

해 가벼운 신체활동에 참가할 것을 권고할 필요도 있다.

결 론

연구 결과 G학교 여고생의 신체적 라이프스타일 수준



876 이규일

은 심각하다. 특히 객관적 신체활동 측정 도구로 확인된

주당 신체활동 패턴은 우리가 보는 것 혹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고생들이 신체적으로 좌식화된 삶을 살아가

고 있음을 보여준다. G학교 여고생을 통해 확인된 신체

활동을 제약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신체활동 시간의 부

족, 여가와 교통수단의 좌식화로 밝혀졌다. 또한 신체적

기술과 체력, 신체활동 동료, 신체활동 의지(즐거움이나

효능감), 스마트폰, 학교 규칙이나 시선 등이 매개 역할

을 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 중 강화시켜

야 할 것과 약화시켜야 할 것을 구분하여 전략적 대응이

요청된다.

한편 연구 과정에서 “도대체 그녀들은 체육수업에서

무엇을 배웠을까? 혹은 학교체육은 청소년 건강의 전진

기지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해 왔는가?” 또는 “체육수

업의 효과가 일상생활로 전이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

이 들었다. 왜냐하면, 체육수업이 여학생들을 일상생활

에서의 신체활동으로 초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개인 내적, 개인 간, 조

직적, 공동체, 정책 수준의 대안들을 바탕으로 여고생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체육수업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수업의 효과성을 전이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연구가

제기될 필요가 있다. 이때 전이 효과 연구는 현재적 전

이(체육수업으로 전이되는가?)와 잠재적 전이(체육수

업이 수업 이후에도 유지되는가? 유지되면 그 기간은 어

느 정도인가?)의 측면에서 접근될 수 있다.

국외와 비교해 우리나라 체육교육학계의 건강 관련

연구는 활발하지 않다. 특히 아직까지 청소년 신체활동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 연구조차 전무한 실정

이다. 물론 통계 수준의 자료는 제시되고 있지만, 이 역

시 신체활동 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에

한정되며, 학술적 의미 부여가 없는 관계로, 실태 파악

을 통해 신체활동 소외 집단에 대한 실증적인 데이터나

제약 요인들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료

를 바탕으로 모색될 수 있는 신체활동 증진 전략 등에 대

한 연구가 거의 없다. 따라서 청소년 신체활동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 연구가 우선적으로 요청된다.

또한 체육교육학 분야에서는 신체활동 중재 프로그램

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외의 학교 기반 건강교

육프로그램 중과학적증거를확보한대표적인프로그램

으로 SPARK(Sport, Play and Active, Recreation

for Kids), CATCH PE(Child and Adolescent Trial

for Cardiovascular Health PE), LEAP PE(Lifestyle

Education for Activity Program PE) 등의 프로그램

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이론(사회 인지 학습 이

론, 자기 결정 이론, 기대 가치이론등)적 관점을 견지하

며, 건강 증진의 주요요인으로 다루어져 왔던 중-고강도

신체활동, 신체적 효능감, 신체활동 즐거움, 사회적 지지

등을 증진하기 위한 수업 활동을 제공한다(Trost &

Loprinzi, 2008). 최근 우리나라에도 SPARK 프로그

램에 대한 소개(이규일, 2012)와 적용 연구(이규일,

2014, 이규일 등, 2014)가 보고된 바 있지만, 여전히

이러한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건강활동 수업 전략을 모색하기위해 이들 신체활

동 중재 프로그램에 관한 리뷰 연구나 적용 연구들이 보

다 활발히 제기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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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ing on Physically Active Lifestyle Pattern and Constrains of 
High School Girl in City

Gyu Il Le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Physically Activity Lifestyle pattern & constraints of high school girl

in city, and then to propose P.A. promotional ways. I used 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Long

version and accelerometer to examine outline of P.A. pattern, and photo-voice as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The results were as followings. First, sedentary lifestyles of students in G girls' high school was terrible.

Accelerometer was said that their inactive time were about 92.4%, however their moderate to vigorous time about

0.76% of the total time of a week. And, school domain of four domains(school, transportation, leisure, domestic

chores) were the most active domain of all. Second, P.A. constraints were analyzed as 'because of something

no'(time, effort, will, space, physical skills and person) and 'because of something'(smart phone, car, gaze, rules).

The key cause were a shortage of time caused by academic based on school curriculum, sedentary leisure and

transportation culture. Lastly, I proposed high school girl' P.A. promotional ways in basis of social ecological

model.

key words: High School Girl, Healthy Education, Physically Active Lifestyle, Accelerometer, Photo-Voice, Mixed

Research


